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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신정일 판사님

Q.법조직역의 최근 이슈에는 

무엇이 있나요?
Q. 법조3륜이 무슨 뜻인가요?

Q. 그들은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이 필요할까요?

판사는 법정에 서서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논쟁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판사에게는 전문성과 양심과 법에 따라 

옳지 않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직업인데  

전문성이 필요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일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다른 나라 검사들과 다르게 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검사 

또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송무(소송대리)를 하고  

현재는 자문(대형로펌)국가기관, 사내 변호사.  

신문사 등 직역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3륜은 법조인인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

를 뜻합니다.  

최근 이슈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호사 수의 급증입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의 지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 

제한, 평생법관제 등이 이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법조 인접직역 통합 

논의입니다. 법조 인접직역에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세무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조 인접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법조 인접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비용보다  

법조 인접직역에게 의뢰한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 유독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알아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46명(15%)이 법조인이였다고 합니다.



Q. 신정일 판사님께  

질문합니다.

QUIZ

1. 과거 한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사법고시와 로스쿨이다 (O,X) 

2.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3. 법조직역계의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변호사의 급증이다. (O,X)

QR 코드를 통해 답안 전송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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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사건이 가장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a. 가정 법원 판사로서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

를 키우려 하지만 경제적 그리고 재혼의 걸림

돌 때문에 양측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우려 하

지 않으려는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2.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판을          

하시나요? 

a. 법관으로서 돌이키기 어려운 최종적인 판단

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어떠한 불

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

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판

에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3.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가장 보람찼던   

일이 언제인가요? 

a .현재 서울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님으로 계신

데 다른 재판과 달리 아이의 양육과 복리를 위

해 판사가 직접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나

쁜 부모를 규제하며 응징했을 때 가장 보람찼

다고 합니다.

Q. 현재 한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과거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크게  

사법고시와 로스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나이, 성별 그리고 학력에 상관없이 시험과  

성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인 2년의 과정을  

수료하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적 중심이 아닌 교육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3년 대학원인 로스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스쿨 또한 LIT라는 시험 점수와  

대학교 학점 그리고 면접 등을 보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스쿨로 바꾼 취지와  

모순이 있긴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해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며 매년 1700명을 뽑고  

있습니다.  


